BR5340           최고의 직원으로 만드는 3 가지 자질            19-05-28

어떤 자질을 갖고 있는 직원이 가장 좋은 직원일까요?  상사의 말을 무조건 잘 듣는 직원일 까요? 아니면 책상이나 자기의 일자리를 잠시도 떠나지 않으려는 직원일까요?  직장을 가정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에 놓고 일하는 직원이 최고의 직원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질이 최고의 직원을 만들지 못합니다. 오늘은 최고의 직원을 만드는 자질에 관하여 전문가들이 지적해주는 5 가지 중에서 3 가지 자질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5 가지란 1. 신뢰성. 2. 정직성 3. 적극성, 4. 일을 즐기는 태도, 5 여가를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태도 입니다.

1. 신뢰성

저는 최근에 감명을 주는 경험담을 들었습니다. 한 회사의 사장인 그는 북부 영국의 한 회사로부터 상당히 높은 기술을 요하는 기계를 납품하기로 계약을 받았었습니다. 그 기계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제작하여 뉴 올리언스 (New Orleans)까지 육로로 운송하여 그곳으로부터는 선편으로 영국까지 운송할 계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작단계에서 사정이 여의치 않아 납품기일을 맞추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는 납품기일을 지키는 것이 일시적인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익금을 다 날리면서 대형 항공기를 임대하여 납품일자를 맞췄습니다. 그후 말레시아에서 비슷한 계약을 협의를 했는데 발주자 측에서 납품기일을 맞출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틀림 없이 맞추겠습니다.”고 대답하자 발주자 측에서 하는 말이 “당신이 납품기일을 맞출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북부 영국에 이와 비슷한 기계를 어떻게 수송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계약을 주더라는 경험담이었습니다. 신뢰성이 확립되면 단기적으로는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면에서 필히 회사에 이익이 된다는 경험담이었습니다. 
신뢰성이 있는 직원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직원입니다. 그런 직원은 자기뿐만 아니라 동료직원들을 도와서 함께 회사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기여를 합니다. 회사의 중요서류나 금고의 열쇠도 서슴 없이 맡길 수 있는 직원은 값진 직원일 것입니다.
2. 정직성

정직한 직원은 회사의 물품뿐만 아니고 근무시간조차 회사의 시간임을 아는 직원입니다. 미국 내에서 직원들이 훔쳐가는 물품이 1년에 400억 달러라는 통계를 본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원이 훔쳐가는 회사의 시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큰 물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직원이 훔치는 자잘한 물품을 합치면 이와 같이 큰 액수가 되는 것이겠지요.  정직한 직원은 책임감이 강합니다. 정직한 직원은 자신감도 강합니다.  정직한 직원은 일하는 열정도 강하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긴급한 작업이 밀려 있는 데도 불구하고  몸이  불편하다고 전화를 한 후에 스키를 타러 가는 동료직원을 저는 본적이 있습니다. “요새 기후가 아주 좋아서 내일은 신병을 이유로 병가를 받아야 하겠다”고 아무 꺼리낌 없이 말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고객에게 부정직한  언질을 줌으로서 회사에 해를 끼치는 직원이나  판매실적을 올리려고 상품의 효과를 과장하는 행위도 장기적인 면에서 회사에 해를 가져옵니다. 부하직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상습적으로 하는 상사도 정직한 상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직성은 여러 면에서 회사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자겨다 준다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3. 적극성
적극적인 직원은 꼭 일벌레가 아닙니다.  무슨 제안이 나오면 잘 안될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열거하는 직원보다 될 방향을 우선 모색하는 직원이 적극성을 지닌 직원입니다. 적극적인 직원은 현실을 무시하고 무조건 낙관만 하는 직원도 아닙니다. 현실상황을 충분히 터득하고 있으면서 문제의 해결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직원이 값진 직원입니다.적극성을 지닌 직원은 명랑한 직원입니다. 비판보다 칭찬을, 그리고 이기심보다 이타심이 강한 직원입니다. 대치상황과 분노를 잘 조절하는 직원입니다.  보통 직원은 혼자 또는 동료간에 불평을 자주 늘어 놓지만 적극성을 지닌 직원은 불만이나 불평을 윗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말합니다. 적극적인 직원은 예의도 바르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씨가 강합니다. 
끝
